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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dentify the effect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in working women. Methods : The research subjects were 183 working women and data collec-

tion period was from July 1 to 30, 2019 in A city. Using the SPSS 24.0 program,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SPSS 24.0 program, and general traits t-test and ANOVA, post examination, Sheffe’s test, grade

point average,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 The result

showed that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were positive correlation (r .42,＝ p .001); ego-resilience and pa＜ -

renting stress were negative correlation (r -.52,＝ p .001);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were negative cor＜ -

relation (r -.46,＝ p .001).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parenting stress were age, working hours, working＜

stres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with 52.8% overall explanatory power. Conclusion : Based o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parenting stress care programs that can improve the ability of working women

to cope with parent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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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연구의 필요성1.

가사와 육아 직장업무를 모두 병행해야 하는 어머,

니 역할 과중과 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많은 취업모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

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누적되어 가족의 발달에 부[1].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종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으

로 나타나게 된다 부모 역할 수행에서 지각하게 되[2].

는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라고 하며 양육스트레[3],

스가 낮은 부모는 자녀와 따뜻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으로 우울경험 및 자녀에게 언어적 학대를 하게

된다 년 한국 워킹맘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모[4]. 2019

의 비중은 전체 여성 중 로 자녀가 어릴수록 자58.4% ,

녀의 수가 적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취업모의 스트[5].

레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과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6].

및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변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양육스트레[7].

스를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과

정이라 여기는 소극적인 태도보다 미리 예방할 수 있

는 대처 방법을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방안

이 필요하다[2].

자아탄력성은 전신적 회복능력에 대한 개념으로[8],

자아탄력성이 낮은 어머니는 자녀 양육행동에서 두려

움과 감정과 사고를 차단하고 결국 투사 합리화 분, ,

열들의 비효율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1,9].

자아탄력성이 높은 어머니는 어려운 양육상황에서도

문제의 상황을 스트레스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해결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적극적으로 대

처해나간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어머니의 양육[10].

스트레스를 완화 시켜주는 주요한 보호 요인으로[9],

본 연구를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변인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물리적 정신적 안정 또는 향

상을 위해 사회적 관계로부터 가족 도움 및 자원을 제

공받는 것으로 정의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11].

적 지지는 인간이 위기나 역경과 같은 스트레스 현상

에 처했을 때 사용하는 주요 대처자원으로 양육스트,

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에게는 양육과정에서 발생하

는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고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

력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12].

는 어머니가 사회적 관계에서의 느끼는 유대감 자신,

감 신뢰감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 [13],

은 어머니는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아지며 긍정

적인 육아 인식과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나타내

며 자녀와 어머니의 발달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27].

높게 지각하고 양육능력 감소 및 어머니의 자신감도

낮아지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12,14].

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주요변인이며,

자아탄력성과 함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는 영아기 자

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의Kim[4]

연구가 있었고 초산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의 연구가 있었다 취업Kim[15] .

모와 비취업모를 구별하여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변인

들을 살펴본 과 의 연구 장애 자녀Chung[1] , Bang[16]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Hyun

의 연구가 있었다 국외 선행연구는 멕시코계 미[12] .

국인 자녀를 둔 부모의 자아탄력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와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26]

스를 살펴본 연구 가 있었다 그러나 취업모의 양[27] .

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를 동시에 고려한 국내와

국외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취업모의 자아탄력.

성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 이를 통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하고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선행연구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양육[27].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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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2.

본 연구는 취업모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양,

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양육스트레스에미치는영향요인을파악한다.

연구방법.Ⅱ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2.

본연구대상자는 시의취업모로연구참여를위해A

서면동의를한 명이었다 연구대상자수를산출하183 .

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다중G * power3.1.9.2 .

회귀분석통계법으로유의수준 효과크기 검.05, .15[28],

정력 예측변수 개로 하였을 경우 최소 표본수가0.95, 9

명이산출되어중도탈락률 를고려하여 부의166 20% 198

설문지를배부하였다 설문문항의표기가되지않고미.

회수된 부를 제외하여 부를 최종 분석하였다15 183 .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대상자가 정상아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취업모로 직장생활을 개월 이, 3

상한 자를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었고2019 7 1 2019 7 30 ,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연구 대상자에게 설

명하였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성 연구 참여를 원,

하지 않을 경우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도구3.

자아탄력성1)

자아탄력성은 과 의 도구를 와Block Kremen[17] Yoo

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인관Shim[18] .

계 호기심 감정통제 활력 낙관성을 묻는 문항으로, , , ,

총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척도로14 5 Likert

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1 ‘ ’ 5 ‘ ’

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과. Block

의 연구에서Kremen[17] Cronbach’s α 와.76, Yoo＝

의 연구에서Shim[18] Cronbach’s α 본 연구에서.67,＝

Cronbach’s α 였다.86 .＝

사회적 지지2)

사회적 지지는 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Park[13]

다 정서적 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 지. , , ,

지를 묻는 문항으로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25

점 척도로 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점 매5 Likert 1 ‘ ’ 5 ‘

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의 연구에서. Park[13] Cronbach’s α 본.94,＝

연구에서 Cronbach’s α 였다.96 .＝

양육스트레스3)

양육스트레스는 의Abidin[19] Parenting Stress Index

를 이 번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부모의Shin[9] , .

고통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

로운 기질을 묻는 문항으로 총 개 문항으로 구성되36

어 있으며 점 척도로 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5 Likert 1 ‘ ’

터 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5 ‘ ’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의 연구에서. Shin [9] Cronbach’s

α 본 연구에서.91, Cronbach’s＝ α 였다.94 .＝

자료분석 방법4.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SPSS 24.0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1) 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은실수와백분율및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특성에따른양육스트레스는,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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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후 검정은 로 분석하였다ANOVA Sheffe’s test .

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

정도는 평균평점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

의 상관관계는 로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으로 분석하였다stepwise multiple regression .

윤리적고려5.

본 연구는연구 시작 전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위

해 연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윤리교육 이수 후 대

상자 모집 및 자료 수집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arenting Stress

M±SD t / F p Scheffe's

Age(yr)

25≤
a

14(7.62) 79.32±0.52

10.10 .001＜ c a, b＞

26 30∼
b

25(13.6) 80.11±0.42

31 35∼
c

85(46.4) 84.74±1.37

36 40∼
d

30(16.5) 81.33±0.69

41≥
e

29(15.8) 77.65±0.99

Religion

None 98(53.6) 79.68±1.36

8.26 .451Christian 42(23.0) 78.62±1.25

Buddhism 43(23.5) 80.25±0.78

Satisfaction of Income

Satisfaction 24(13.1) 78.31±1.38

2.45 .614Moderate 120(65.6) 80.03±0.69

Dissatisfaction 39(21.3) 79.55±0.79

Number of Parenting Child

1 96(52.5) 79.68±2.55

2.68 .3682 80(43.7) 78.89±1.65

3≥ 7(3.8) 79.12±1.69

Working Form
Day Duty 141(77.0) 80.31±1.44

1.93 .814
Shift Work 42(23.0) 81.64±0.89

Work Satisfaction

Satisfaction 40(21.9) 78.64±1.75

1.65 .125Moderate 118(64.5) 77.62±1.32

Dissatisfaction 25(13.7) 77.69±0.97

Working Hours / Per Week

40＜
a

136(74.3) 79.84±0.68

8.56 .001＜ c a, b＞40 50∼
b

31(16.9) 79.68±0.64

50≥
c

16(8.74) 84.52±1.23

Extended Working Hours

10＜ 156(85.2) 78.21±1.38

7.69 .64210 20∼ 12(6.56) 79.68±2.64

20≥ 15(18.0) 79.99±1.79

Work Stress

Many
a

78(42.6) 83.61±0.56

12.69 .001＜ a c＞Normal
b

98(53.6) 79.65±4.66

Poorly
c

7(3.8) 80.65±1.66

Husband's Child-Rearing Participation

Well 8(4.37) 79.66±1.74

6.56 .312Normal 135(73.8) 78.64±1.11

Poorly 40(21.9) 79.34±1.55

Table 1. Differences of Parenting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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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려를 위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을 충분히 하며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

도 철회가능하며 조사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

로 사용하지 않으며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연구결과.Ⅲ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

육스트레스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서연령은 세가31 35 46.4%∼

명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무교가 명로(85 ) , 53.6%(98 )

가장 많았다 수입은 중간이 명으로 가장많. 65.6%(120 )

았고 양육 자녀의 수는 명이 명로 가장 많, 1 52.5%(96 )

았다 업무형태는 주간근무가 명로 가장많. 77.0%(141 )

았고 업무 만족도는 보통이 명 업무 시간, 64.5%(118 ),

은 주당 시간 미만이 명으로 가장 많았다40 74.3%(136 ) .

연장 근무 시간은 주당 시간 미만이 명10 85.2% (156 ),

업무 스트레스는 보통이 명 아버지의 자녀53.6%(98 ),

양육 참여는 보통이 명로 가장 많았다73.8%(135 )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연령

(F 10.10,＝ p 업무시간.001), (F 8.56,＜ ＝ p 업무.001),＜

스트레스(F 12.69,＝ p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001)＜

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세군이. 31 35 25∼

세 이하군과 세 미만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업26 30 .∼

무시간은 주 시간 이상인 군이 주 시간 미만과50 40 40

시간 미만군보다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50∼

났다 업무 스트레스는 많은 군이 적은 군보다 양육스.

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양육스트레스, ,

의 정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정도는 3.68 ± 척도범위0.63( 1

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정도는5) , 3.45∼ ± 척0.16(

도범위 으로나타났다 대상자의양육스트레스정1 5) .∼

도는 2.58 ± 척도범위 으로나타났다1.30( 1 5) (Table 2).∼

3.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양육스트레스, ,

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양육스트레,

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양의 상관관계(r .42,＝ p 를 보였.001)＜

고 자아탄력성과 양육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 (r＝

-.52, p 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001) .＜

는 음의 상관관계(r -.46,＝ p 를 보였다.001) (Table 3).＜

Variables Item Number Mean±SD Range

Ego-Resilience 14 3.68±0.63 1 5∼

Social support 13 3.45±0.16 1 5∼

Parenting Stress 36 2.58±1.30 1 5∼

Table 2. Level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N 183)＝

Variables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r (p ) r (p ) r (p )

Ego-Resilience 1

Social support
.42

( .001)＜
1

Parenting Stress
-.52

( .001)＜

-.46

( .001)＜
1

Table 3. Correlation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relation among Parenting Stress (N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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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4.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양육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양육스.

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었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와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양육스트레스에서사

후검정결과유의한차이를보였던 연령 업무시간 업, , ,

무 스트레스를 가변수 처리하여 독립(dummy variable)

변수로 설정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는 으로 보다 크며 분산팽창인자 는0.456 0.1 , (VIF) 1.689

로 보다 작아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은 없었다10 .

회귀분석의 결과분석 전 값을 구하였고Dubin-Watson ,

결과 로 기준 값 에 근접하여 모형의 오차합 간1.678 2

에 자기 상관성이 없어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

정을 만족하였으며 산출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F 112.27.＝ p .001).＜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연령 업무시간 업무스트레스를, ,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력

은 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52.8% .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β 연령-.40),＝

(β 자아탄력성.31), (＝ β 업무스트레스-.27), (＝ β .24),＝

업무시간(β 이었다.17) (Table 4).＝

논 의.Ⅳ

본 연구는 취업모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양,

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 규명을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모의 자아탄력성의 정도는 평균평점이 3.68 ±

척도범위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 연0.63( 1 5) . Shin[9]∼

구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자아탄력성을 측

정한 결과 평균평점은 3.62 ± 로 나타났고0.51 , Hyun

의 연구에서는 장애자녀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12]

측정한 결과 평균평점이 3.55 ± 로 측정되어 본연0.55

구와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의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Hong[20]

자아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평균평점은 2.45 ± 로0.49

나타나 본 연구보다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취업모

와 전업모를 구별하지 않고 자아탄력성을 측정하였으

며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차이가 나타나며 취업을 한 경우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 본[9],

연구와의 자아탄력성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본인이 지각하.

는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자아통제력을 바탕으로 역동

적인 적응능력으로 취업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경감하기 위한 중요 변인이다 따라서 취업모의 자아.

탄력성은 향상시키기 위한 심리적 교육 프로그램 개

발 및 효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평균평점이 3.45 ±

Variables Β β t p

constant 79.82 .001＜

Age
†

7.68 .310 4.05 .001＜

Working Hours
†

3.67 .172 3.09 .002

Work Stress
†

7.65 .248 4.89 .001＜

Ego-Resilience -.631 -.278 -3.98 .001＜

Social support -.423 -.405 -7.02 .001＜

Adj, R2 0.528, F 112.27,＝ ＝ p .001＜

†
Dummy variable (Age 1 31 35, 0 25, 25 30, 36 40, 41, Working Hours 1 40 50, 0 40, 50, Working Stress 1＝ ∼ ＝＜ ∼ ∼ ≥ ＝ ∼ ＝＜ ≥ ＝

Normal, 0 poorly, Many)＝

Table 4. Factor Influencing of Parenting Stress (N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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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범위 로 나타났다 의 연구에0.16( 1 5) . Chang[22]∼

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 결과 자녀가 명일 경우 평1

균평점은 3.39 ± 으로 나타났고 본연구의 사회적0.90 ,

지지 정도와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자녀가 명 이상일. 2

경우 3.60 ± 로 나타나 자녀의 수에 따라 사회적0.82

지지의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도.

구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알아

본 의 연구에서는 평균평점은Kim[23] 3.75 ± 으로0.63

나타났고 의 연구에서 영아를 둔 어머니의 사, Yoo[24]

회적 지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평점이 3.61 ± 로 본0.65

연구보다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양육행.

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로 인적 네트워크를 비

롯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을 통해 양육의 질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양육자를 위한 교육 프.

로그램 등을 실제 양육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홍

보가 필요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동질자들이 육아 정,

보 및 양육활동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

적 지지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정도는 평균평점이 2.58

± 척도범위 로 나타났다 의 연구에서1.30( 1 5) . Shin[9]∼

는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평균평

점은 2.16 ± 로 나타났고 다른 도구를 사용한0.45 , Kim

의 연구에서는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한[15]

결과 평균평점이 2.38 ± 로 나타나 모두 본 연구보0.45

다 양육스트레스의 정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Song[25]

의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평균평점은 2.56 ± 로0.58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수와 자녀의 연령 자녀, ,

의 현재 상태와 방학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며 본 연,

구의 조사 기간은 자녀의 여름방학 기간으로 어머니

는 직장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방학 기간 동안 자

녀 양육을 위해 대체 인력을 비롯한 많은 부가적 요인

으로 인하여 선행연구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파악하여 어머니의 연령 업무시간 업무 스트레스에, ,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어머.

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연령이 세군31 35∼

이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나이가어린취업모는주.

변 지지층의 도움을 많이 받고 나이가 많은 취업모는,

성숙된 자세로 자녀 양육에 임하여 스트레스 상황으

로 덜 인지하므로 스트레스를 낮게 인식하였으나 양

육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인식하는 세 취업모는31 35∼

치열한 경쟁속에서 직장생활 적응과 육아 병행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선행연구에따른 자녀의 연령 자녀의 상. ,

태를 본 연구에서는 조사하지 않아 양육스트레스 정

도비교에어려움이있었다 또한본연구에사용된양.

육스트레스 척도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

된 도구로 의 와 직접Abidin[19] Parenting Stress Index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폭넓은 일

반적 특성의 반복 연구를 통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

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r .42,＝ p＜

로 나타나 과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001) Hyun Yang[25]

였다 자아탄력성과 양육스트레스는. (r -.52＝ p .001)＜

로 나타나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사회적Shin[9] .

지지와 양육스트레스는(r -.46,＝ p 로.001) Chang[22]＜

의연구결과를뒷받침하고있다 본연구의결과를바.

탕으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

령 업무시간 본인이 지각하는 업무스트레스 자아탄, , ,

력성 사회적 지지로 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본, 52.8% .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였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

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취업모는 양육에 대한 스트

레스지각을 덜하게 된다 따라서 취업모의 사회적 지.

지를 향상시키는 제도 및 자원들이 필요한데 가정 내,

의 취업모를 위한 심리적 자원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

를향상시켜주고 직장및사회에서도자녀양육활동,

을돕기위한탄력적근무및유아기자녀를둔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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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업무시간 본인이, ,

지각하는 업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로, ,

확인되었다 따라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연령을 고려하여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업

무시간과 본인이 지각하는 업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Ⅴ

본 연구는 취업모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

었다 본 연구 결과 취업모의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았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양,

육스트레스가 높았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이었고 연령, ,

자아탄력성 업무스트레스 업무시간의 순이었다 본, , .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추후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 요인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도

구개발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결과를토대로다음과같은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

여 모든 지역의 어머니와 취업모에게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확대 및 비교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자녀의 발달과업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비교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들,

을 파악하고 차이를 검증하는 비교 연구를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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